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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방송법에대한대통령거부권행사를거부한다

오랜시간방송독립을위해주장하여왔던방송법이금번에통과되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정권차원의공영방송에대한낙하산사장임명이나방송편성과

내용에 대한 개입 뿐만 아니라 이사 추천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시달려왔다. 정당이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추천하는 관행으로 인하여 정파적 이해관계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이흔들려왔던것이다.

정치권이 공영방송을 홍보도구로 인식하고 장악 시도를 계속하는 이상 방송의

독립성은 침해 당할 수밖에 없으며 언론의 자유가 말살됨은 물론이고, 언론의 공적

책무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어 민주적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침해하는등그피해는우리사회모두에게돌아가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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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정치권이 방송 장악의 유혹을 드디어 끊어내고자

하는것이며,이에대해정부여당역시호응하고적극협조하는자세를취해야한다.

현재 여당 역시 과거 야당 시절 유사한 취지의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였던 바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전 언론의 자유 수호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던 바

있음을잊지말아야할것이다.

공영방송은 이번 법 개정으로 주어질 방송 독립이 사회적 책임의 역사적 사명을

다하라는국민의요구라는점을명심해야한다.

방송법 통과로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한 진정한 방송 독립을 이룰 계기가 되었음을

환영하며, 정치적 이해관계나 명분 없는 거부권 행사 고려 없이 즉각 공포, 시행할

것을윤석열대통령에게촉구한다.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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